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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필승,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인권법≫ 제3권, 2000, 148-149쪽.

2) 1931년 7월 만주의 길림성 장춘현 소재 만보산(萬寶山)에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는 단순한 충돌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인천에서 조선인과 화교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충돌은 조선 각지로 퍼져 결국 수많은 화교가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화교가 중국으로 돌아가

는 사태로까지 확산되었다. 이준식, <만보산 사건과 중국인의 조선 인식>, ≪한국사연구≫ 156집, 2012, 237쪽.

3) 최병도, <만보산 사건 직후 화교 배척 사건에 대한 일제의 대응>, ≪한국사 연구≫ 156집, 2012, 323-324쪽.

4) 왕언메이, <해방 70년, 한국 화교에 대한 이해>, ≪역사비평≫, 115호, 2016, 303쪽.

5) <한국의 오랜 이방인, 화교의 어제와 오늘>, 신동아(2018.5.9.) https://v.daum.net/v/ocEVymWVYM (검색일: 2024.08.12.)

6) 중화민국은 1912년 중국 남경에서 건국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북경에서 건국함. 각자 자신이 주체가 되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면서 대표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이라서, 양국관계라 칭하지 않고 양안관계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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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00여년 전 대만에 이주 정착하여 세대를 거듭하여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집단을 대만성 본성 사람이라 하여 본성인(本省人)이라 칭하고, 장제스 정권의 대만 천도를 따라

대만에 이주 정착한 사람들을 외성인(外省人)이라 칭함. 한동안 본성인과 외성인 간 갈등과 충돌이 있었으나 현재는 종족간 갈등을 초월한 신 시대 아이덴티티로서 ‘신대만인’

을 주창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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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丁宏,李如東,郝時遠, <國家社科基金重大項目‘少數民族海外華人硏究’ 開題實錄>, ≪廣西民族大學學報≫ 第6期, 2015; 최승현, <당대 중국의 ‘소수민족 화교 화인’ 연구 및 정

책 흐름 분석>, ≪중국 지식네트워크≫ 16, 2020, 5-36쪽.

9) 왕언메이, 2016, 앞의 논문, 307쪽.

10)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기구 국내 조직 산파...친중 화교 사회 대부 한성호>, THE EPOCH TIMES(2021.11.16)

11) 중국 측의 수출입과 관세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2000년 이후 보따리 무역은 다소 쇠퇴했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1,000여명이 보따리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왕언메이, 

2016, 앞의 논문, 308쪽에서 재인용.

12) <한국의 오랜 이방인, 화교의 어제와 오늘>, 신동아(2018.5.9.), https://v.daum.net/v/ocEVymWVYM (검색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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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8년외국인 토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외국법인’은 용도 및 면적에 제한 없이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개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땅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매매계약도 신고만으로 그쳤다. 왕언메이, 2016, 앞의 논문, 312쪽.

14) <사상 첫 투표권 얻은 화교들…“진짜 한국국민 된 느낌”>(한겨레, 2006.5.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008.html(검색일: 2024.08.08.)



COPYRIGHT ©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펜

15) 김혜련, 여병창, <한국 화교의 디아스포라적 다중정체성 고찰>, ≪국제언어문학≫ 제25호, 2012,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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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

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에 따릅니

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

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

나활용하실경우 △출처표기 △원본변경불가

등의이용규칙을지키셔야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

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

고있지않습니다.




